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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모애착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이 종단연구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2004년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고자 총 2,694명(남아 1,435명, 여아

1,25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SPSS Win 19.0과 AMOS 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본적

인 자료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Cronbach의 α 계수,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고,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통한 조절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Ping(1996)의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

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공격성은 학업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

였고, 부모애착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

향에 부모애착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공격성은 부모애착

이 안정적일수록 완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공

격성 표출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전기지인 부모의 세심한 배려와 애정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

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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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근래 우리 사회의 범죄 발생률은 점차 증가

하고 있으며 그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14세

미만의 범죄율이 급속도로 증가해 2007년에

499건이었던 것에 비해 2008년에는 3,482건으

로 무려 7배나 증가하였다(대검찰청, 2009). 아

동기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

를 경험하며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데, 특히 또래집단을 통해 사회화가 주로 이

루어지는 아동기(정옥분, 2002)의 공격성은 또

래집단으로부터 당하는 거부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Coie & Dodge, 1998)이다. 

아동기의 공격성은 학교생활 부적응, 대인관

계 문제, 품행장애 등의 반사회적인 형태로 나

타나는데(Michiels, Grietens, Onghena, & Kuppens, 

2008), 아동기 이후 더욱 심각한 범죄로 발전

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기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예측변인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제 3의 변인, 즉 조절변인에 관한 연구가 이

루어져서 증가하는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아동기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이다(Cohen & Wills, 

1985). 자신의 스트레스가 높으면 그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타인

에게 해를 입히는 적대적 공격성 형태의 반사

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정옥분, 

2002). DeLongis, Folkman과 Lazarus(1988)는 한

번의 중대한 삶의 사건이 주는 커다란 스트레

스보다 반복적인 사건으로 인해 누적된 스트

레스가 정서적인 문제를 더 잘 예측한다고 보

고하였다. 이는 Agnew (1992, 2001)의 일반긴장

이론(General Strain Theory: GST)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스트레스 같은 긴장되는 경험에 지속적

으로 노출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분노와 좌절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

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최근 아동의 공

격성의 주원인으로 학업스트레스가 지목되고

있다. 국내 아동이 느끼는 스트레스 가운데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추

정옥, 2000; 한미현 1996)되었기 때문이다. 여

성가족재단의 서울시 아동청소년안전 및 건강

실태조사(2010)에 의하면 45%에 이르는 초등

학생이 학업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실제로 한국처럼 학업성취에 대한 경쟁

이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대한 부담은

성적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에

게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재

홍, 김미정, 2009; 문경숙, 2008). 국가청소년위

원회(2007)의 조사 결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

스는 1998년 57.1%에서 2006년에는 67%로 증

가하였고, 통계청이 실시한 조사(2008)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81%(복수응답 기준)가 공

부와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최근 통계청 자료(2011b)에 의하면, 심지어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86.8%)이 중고등학

생보다도 더 높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회의에서 우리나라 아동이 받는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의

재고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발표하였다(유엔, 한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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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책조정위 ‘개점휴업’ 우려, 2011. 10. 8). 

학습과 관련된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공격

적 성향이 높아진다는 한 조사 결과(과도한

국영수 과외, 자녀 공격성 키운다, 2010. 1. 17)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경쟁적인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

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학업 열기는 아동의 공

격성 및 자살 증가 등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아동이 겪고 있는 학업스트레스 수위는 국제

사회에서도 우려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나라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협

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하여 그 심각성을 인

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그동안 아동의 스트레

스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는 대부분 학업, 대

인관계, 외모 등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모두

포함한 일상스트레스를 살펴보았거나(권은영, 

정현희, 2011; 김지현, 박경자, 2006; 서미정, 

2011; 오인수, 2009; 한미현, 1996), 학업스트레

스 감소를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김효진, 유형근, 권순영, 2011) 등이

었다. 따라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심각한

수준의 누적된 학업스트레스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를 면밀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부모에 대한 애착의 안정성 여부는 아동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부모

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경험

에 질에 따라 애착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애

착관계는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에 영

향을 미친다(Kerns, 2008). 부모와 안정적인 애

착을 형성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뜻

한다. 이렇게 정서조절 능력이 뛰어난 아동은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한유진, 2006). 10-14세의 초기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최신 연구(Sarracino, Presaghi, 

Degni, & Innamorati, 2011)에서는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 문제행동을 보이는 수준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체적 학대

나 방임 등을 통해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또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한영옥, 2002; Earl & Burns, 2009; 

Finzi, Ram, Har-Even, Shnit, & Raffaelli, 2000). 

즉, 아동의 부모애착 안정여부는 공격적인 행

동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

다. 비슷한 맥락으로 초등학교 4학년의 공격

성에 대한 5년간 비교한 종단연구(김재철, 성

경주, 최원형, 2010) 결과, 아동의 공격성을 예

측하는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 가운데

부모애착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이는 부모

와의 불안정 애착관계를 통해 형성된 부정적

인 내적작동모델과 안전기지의 결핍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Michiels, et al., 

2008)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기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에 이르는

기간은 애착관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

작하는 시기로 또래와의 애착이 증가함에 따

라 부모로부터 심리적 거리감이 생기기도 한

다(Allen, 2008). Markiewics, Lawford, Doyle과

Haggart(2006)는 이러한 애착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후기 청소년기까지도 스트

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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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안전한 피난처 및 안전기지로써의 주

된 애착 대상은 여전히 부모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부모를 주요 애착인물로 여기고 근접성

을 추구하던 유아기 때와는 달리 아동기 때

비록 근접성은 감소하더라도 변함없이 부모를

유효한 애착인물로 여기며 정서적 지지를 받

기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Ainsworth, 1990). 

즉 또래집단에서의 사회화 기능이 강화되는

아동기일지라도 여전이 부모의 영향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초등학교 고

학년이 시작되는 4학년 학생이 과중해지는 학

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유효한 주

요애착인물인 부모와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한 안정애착은 아동이 느끼는 학업스트레

스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

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부모애착

의 조절변인 역할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그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부모

애착, 공격성 등 이 세 변인의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내 사정상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공격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아동의 심리적 안전기지 역할을 하는 부모애

착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

년 아동을 선택한 이유는 개인차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함을 보여 대부

분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 사춘기를 맞이하여

반항심도 생기며, 저학년 때와는 달리 고학년

이 되면서 교과 과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부모

와 아동 모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신의진, 2008)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

는 학업성취에 대한 근면성이 요구되며 그렇

지 못한 경우에는 열등감으로 인해 부적응상

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Erikson, 

1950/1963).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아

동의 학업스트레스와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 모색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아동

의 주양육자인 부모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

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애

착은 공격성과 각각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애착은 아동의 학업스트레

스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종

단연구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제주도를 제외

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 stage cluster 

sampling)의 방법으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

조사(KYPS)의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

사 대상 2,844명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된 문

항들에 대한 시스템 결측과 사용자 결측이 있

는 자료를 제외한 총 2,694명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남학

생이 1,435명(53.3%), 여학생이 1,259명(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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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변수
관측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학업

스트

레스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2.09 1.15 .72 -.48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2.05 1.18 .83 -.33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2.32 1.13 .49 -.86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2.27 1.23 .58 -.70

부모

애착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70 1.05 -.45 -.33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4.22 .92 -.97 .2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3.92 .96 -.54 -.31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3.23 1.21 -.16 -.82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3.58 1.22 -.49 -.71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3.77 1.09 -.52 -.51

공

격

성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2.85 1.20 .01 -.83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3.35 1.10 -.40 -.3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1.82 .91 1.06 .94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2.36 1.26 .90 -.39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2.39 1.16 .84 -.15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1.91 1.10 1.10 .53

표 1. 측정변인의 질문내용,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2,694)

이었다. 가족구성형태는 양부모가정 2,607명

(96.8%), 한부모가정 71명(2.7%), 재혼가정 16명

(.6%)이며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살펴보는 본

연구의 특성상 양부모사망 가정은 제외되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중졸이하 145명(5.4%), 고졸

1,168명(43.4%), 대졸 1,206명(44.8%), 대학원 이

상 175명(6.5%)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186명(6.9%), 고졸 1,636명(67.6%), 대졸

831명(30.9%), 대학원 이상 41명(1.5%)이었다. 

가계 월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172명(6.4%), 

101~200만원 774명(28.7%), 201~300만원 864

명(32.1%), 301~400만원 478명(17.7%), 401만원

이상이 406명(15.1%)이었다. 2011년 기준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89만 8천원(통계청, 

2011a)인 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대

상 가운데 월 소득 400만원 이하인 가정은 전

체 84.9%이었으므로 연구대상의 경제적 수준

은 대부분 평균 이하이라고 할 수 있다.

2. 측정도구

학업스트레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 4학년 대상 설

문지 중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된 4문항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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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각 문항의 질문 내용은 표 1과 같

다. 각 문항은 ‘그런 적 없다’를 1점, ‘항상 그

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Chronbach의 ɑ 계수는 .83이었

다.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학

업관련 스트레스는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애착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 4학년 대상설문

지 중 부모애착과 관련된 6문항을 사용하였으

며, 각 문항의 질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전

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

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Chronbach의 ɑ 계수는 .76이었다. 점수가 높을

수록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는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공격성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 4학년 대상설문

지 중 공격성과 관련된 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의 질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Chronbach의 ɑ 계수는 .76으로 신뢰할 만

한 수준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자신의 공격성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9.0과

AMOS 7.0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과 전반적

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들의 정규성을 알

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고,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과거에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

석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변수의 측정오차를

모형에 반영하지 않는 한계로 인해 주효과변

수와 조절효과변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축소된

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서영석, 2010). 예

측변수와 조절변수가 모두 연속변수일 경우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조절효과 검증이 회귀분

석보다 더 적합하다하여 근래에는 이러한 검

증법이 더 각광을 받고 있다(Schumacker & 

Lomax, 2010). 이에 따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조

절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Ping 

(1996)이 제시한 2단계 접근방식으로 구조방정

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

한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상호작용항은

단일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주효과변수와 조절

효과변수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배제시키

기 위하여 지표변수들을 각각 평균중심화

(mean centering)하였다(서영석, 2010). 관련 변수

들 간의 관계는 최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상대적 적합지수인 GFI (Goodness-of-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절대적 적합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통하여 각각

살펴보았다.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7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학업스트레스 1 1.00

 2. 학업스트레스 2 .61** 1.00

 3. 학업스트레스 3 .48** .63** 1.00

 4. 학업스트레스 4 43** .52** .67** 1.00

 5. 부모애착 1 -.11** -.12** -.11** -.16** 1.00

 6. 부모애착 2 -.17** -.17** -.13** -.17** .38** 1.00

 7. 부모애착 3 -.19** -.19** -.18** -.22** .37** .52** 1.00

 8. 부모애착 4 -.08** -.09** -.09** -.13** .27** .26** .33** 1.00

 9. 부모애착 5 -.11** -.12** -.10** -.13** .33** .29** .31** .31** 1.00

10. 부모애착 6 -.16** -.18** -.14** -.17** .42** .40** .40** .31** .46** 1.00

11. 공격성 1 .16** .18** .21** .22** -.06** -.07** -.08** -.07** -.06** -.07** 1.00

12. 공격성 2 .12** .13** .17** .20** -.06** -.07** -.06** -.06** -.08** -.07** .49** 1.00

13. 공격성 3 .18** .16** .18** .19** -.06** -.09** -.11** -.06** -.06** -.09** .36** .30** 1.00

14. 공격성 4 .20** .22** .23** .25** -.06** -.08** -.12** -.06** -.06** -.08** .38** .26** .33** 1.00

15. 공격성 5 .15** .17** .16** .20** -.08** -.10** -.11** -.07** -.09** -.10** .31** .21** .32** .37** 1.00

16. 공격성 6 .23** .24** .23** .26** -.06** -.08** -.12** -.06** -.06** -.08** .31** .23** .38** .42** .47** 1.00

**p<.01

표 2. 관측변수간의 상관관계

Ⅲ.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및 부모애착과 공격

성과의 관계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Ping(1996)의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우선 자료의 정상성과

관측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점검한다. 개별

변인의 정상성은 왜도와 첨도를 통해 확인하

는데, 왜도<2, 첨도<4이면 정규분포 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앞서 살펴본 표 1과 같이 본 연구의 모

든 관측변수들은 이 기준에 적합하므로 각각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각 변인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는 전반

적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 부모

애착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공격성은 문

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공격성

관련 6문항 전체의 평균값은 2.45로 보통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학업스트레스1~4, 부모애착1~6, 공격성1~6 

등 총 16개 관측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학업스트레스1~4와 부모

애착1~6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08~-.22로

각각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학업스트레스

1~4와 공격성1~6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12 

~.26으로 각각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

모애착1~6과 공격성1~6 간의 상관관계 계수

는 -.06~-.12로 각각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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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측정모형

모든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01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아동이 학업에 대

한 스트레스가 높은 아동은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적이었으며,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높

거나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적인 아동은 공

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2.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공격성의 관계에

서 부모애착의 조절효과

측정모형 분석

Ping(1996)의 2단계 접근방식의 1단계로 관

측변수의 정상성을 파악하고, 측정모형을 구

축하여 적합도를 확인하며, 요인부하량, 분산, 

오차분산 및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

해야 한다. 본 연구의 관측변인들과 잠재변수

를 이용하여 구축한 측정모형은 그림 1과 같

고, 이 모형의 적합도는 GFI=.944, TLI=.902, 

CFI=.918, RMSEA=.060으로 수용할 만 하였다. 

측정모형의 각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의

요인부하량은 표 3과 같이 .466~.820이며, 유

의수준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측정모형에서 학업스트레스, 부모애착, 

공격성 등의 3개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들

은 모두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잠재변수들 간 경로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 표 4와 같이 학업스트레스와 공격성 간에

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계수도 .437로 가

장 높았다.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애착 간, 부모

애착과 공격성 간에는 각각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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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경로 공분산 상관관계

학업스트레스 ↔ 공격성 .239 .437***

학업스트레스 ↔ 부모애착 -.155 -.316***

부모애착 ↔ 공격성 -.093 -.190***

***p<.001

표 4. 잠재변수 간 공분산과 상관관계

잠재변수 관측변수 B β S.E. t 분산 오차분산

학업

스트레스

→ 학업스트레스1 1.000 .648

.552

.023

→ 학업스트레스2 1.224 .773 .037 32.683*** .021

→ 학업스트레스3 1.374 .820 .041 33.787*** .022

→ 학업스트레스4 1.233 .745 .039 31.845*** .023

부모애착

→ 부모애착1 1.000 .588

.439

.023

→ 부모애착2 .896 .643 .039 23.053*** .017

→ 부모애착3 .967 .667 .041 23.505*** .018

→ 부모애착4 .849 .466 .045 18.699*** .033

→ 부모애착5 .953 .546 .043 21.883*** .031

→ 부모애착6 1.100 .672 .047 23.593*** .022

공격성

→ 공격성1 1.000 .613

.542

.898

→ 공격성2 .728 .490 .036 20.400*** .911

→ 공격성3 .697 .564 .031 22.734*** .563

→ 공격성4 1.065 .622 .044 24.314*** .975

→ 공격성5 .921 .584 .040 23.292*** .890

→ 공격성6 .956 .643 .038 24.842*** .702

***p<.001

표 3. 측정모형의 계수 추정치

조절모형 검증

각 변인들의 예상된 관계를 바탕으로 구축

한 조절모형은 그림 2와 같으며 이 모형의 적

합도는 GFI=.950, TLI=.931, CFI=.942, RMSEA 

=.062로 수용할 만 하였다. 조절모형의 검증

을 위한 Ping(1996)의 2단계 접근방식의 2단계

에서는 1단계에서 산출한 주효과변인인 학업

스트레스와 조절효과변인인 부모애착의 분산

과 측정오차 분산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항의

분산, 상호작용항 지표변수의 요인계수 및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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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절모형

계수경로 B β S.E. t

학업스트레스 → 공격성 .216 .215 .023 3.848***

부모애착 → 공격성 -.087 -.098 .021 -10.096**

학업스트레스 x 부모애착 → 공격성 -.002 -.088 .000 -8.730**

**p<.01, ***p<.001

표 5. 조절효과 상호작용모델의 계수 추정치

차분산을 계산하였다1). 이러한 계산을 통해

얻은 상호작용항의 분산값 .553, 상호작용항

지표변수의 요인계수 1.162, 상호작용항 지표

변수의 오차분산 .455을 각각 조절모형(그림

1) Var(XZ) = Var(X)Var(Z) + Cov(X, Z)2,

  ΓXΓZ = (βX1 +βX2 +... + βXn )/n(X)(βZ1 +βZ2 

+... + βZn)/n(Z),

  θXZ = ΓX
2Var(X)θZ + Γz2Var(Z)θX +θXθZ  

  (Var = 분산, X = 주효과변인, Z = 조절효과변

인, XZ = 상호작용항, Γ = 요인계수, n = 잠

재변인 갯수, θ = 오차분산) 

2)에 고정시킨 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β=.215, 

p<.001), 부모애착이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β

=-.098, p<.01),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애착이 공

격성에 이르는 경로(β=-.088, p<.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애착의 상호작용항에서 종속변인인 공격

성에 이르는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

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애착의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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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모애착의 조절효과

되었다. 즉, 아동의 부모애착이 안정적일수록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완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래프로 나

타내면 그림 3과 같아서 부모와의 애착이 안

정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공격

성이 낮았고, 학업스트레스가 높더라도 공격

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Ping(1996)의 2단계 접근방식을

이용한 모형검증을 통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애착이 조절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앞서 언

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애착은

공격성과 각각 유의한 관계를 보여,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부모애착은 공격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우선 학업스트레스와 공격성의 관련성

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학업스트레스를 포

함한 일상스트레스가 아동의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지현, 박경자, 2006; 

오인수, 2009)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학업성취에 따른 부담과 좌절에서 오는 스트

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공격적인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언

급한 일반긴장이론(GST, Agnew, 1992, 2001)에

부합하는 결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반사회적 행동이 표출됨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공격적인 행동

으로 인한 14세 미만 아동의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처방안을 마

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학업에 대한 과열 경쟁으로 국내 아동이 받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받을

정도이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가율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보다도 더 높다는

오늘날의 현실로 볼 때, 사회적 문제가 되는

아동의 공격성 증가는 어쩌면 예견된 결과일

것일지도 모른다. 국내에서 학업 열기가 과열

된 지역에 사교육 학원 뿐 아니라 소아정신클

리닉 또는 상담센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아동의 정상적

인 사회성 발달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공격적인 성

향은 낮다는 본 연구결과는 부모애착의 안정

성과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

구(한영옥, 2002; Earl & Burns, 2009; Sarracino, 

et al., 2011)를 지지하였다. 아동이 부모와 형

성한 부정적인 애착관계가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애정이 부족하고 냉담

하고 거부적이며 체벌을 가하는 부모는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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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부정적인 역할모델이 되어 아동의 공격

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임을 확인하는 결

과이다. 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맺

은 애착은 전생애에 걸쳐 중요한 역할(Ainsworth, 

1990; Bowlby, 1969/1982)을 하고,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정신적 안녕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한다(Goldberg, 2000). 즉 부모와

의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 형성된 내적작동모

델을 바탕으로 타인과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애정적이고, 일관적이며 민감한 모습

을 통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를 심리적 안식처로 삼아

부모에게 지지받고 위로 받음으로써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을 덜 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

는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긍정적

인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전

기지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부모애착의 조절효과를 살펴 본 결

과,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학업스트레스

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여, 학업스

트레스와 부모애착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공격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공격성은 완화되었다. 반면, 

부모와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학업스트

레스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변인을 동시에 고려

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적인 비

교는 불가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애

착이 아동의 심리정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다는 연구결과(Markiewics, et al., 2006)와 비슷

한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학업과 관련된 부담, 실패 또는 좌절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아동의 공격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도 부

모애착의 안정성 여부인 것이다. 체면을 중시

하는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부모들은 전통적으

로 자녀의 학업적 성공을 중요하게 여겨 왔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부모는 자녀에게 학업 성

취의 열망과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

머지 오히려 부모가 아동에게 학업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기도 한다(박서연, 정영숙, 2010). 

부모의 학업에 대한 성취압력은 아동이 학업

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원인이 되며, 동시

에 부모와 아동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학업

성취 실패에 따른 좌절이 아동의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뒷받

침하듯 Kim과 Clifford(1988)은 실패 결과에 대

해서 비교적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반

응하는 경향성을 실패내성(failure tolerance)이라

정의하며 개인의 다양한 내적 또는 외적 변인

들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초등학생, 중

학생, 고등학생의 실패내성의 외적 변인으로

부모애착을 살펴본 황매향, 장수영 및 유성경

(2007)은 초등학생의 실패내성은 아버지애착과

어머니애착과 각각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나, 

중학생의 실패내성은 부모애착과 관계가 없었

고, 고등학생의 실패내성은 아버지애착과 유

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실패 및 좌절을 경험한 후 나타나게 되는

부정적인 행동의 경향은 부모와 친밀하고 신

뢰스러운 관계를 맺은 아동에게서 적게 나타

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미성숙한 초등학생이 부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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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 등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한 스트레

스를 겪게 되는 상황에서 부모는 가장 의지하

게 되는 안식처이자 안전기지인 것이다(황매

향 등, 2007; Markiewics, et al., 2006). 따라서

아동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면 학

업스트레스로 인한 공격성이 완화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

로 사용하여 안정적인 부모애착이 아동의 심

리적 보호요인이 된다는 것을 부모에게 전달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과다한 학업 경쟁사회에서 아동

이 받는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미성년자

의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이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이 관계에서 부모

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아동 학업스트레

스로 인한 공격성을 악화 또는 약화시키는 부

모의 정서적 지지자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초

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매우 높아진 것으

로 미루어 보아 학업에 대한 경쟁이 더욱 심

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4년도에

실시한 전국 조사 자료가 사용되었지만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델을 검증

하여 본다면 사회적 문제를 보다 시기적절하

게 반영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시

간이 흐름에 따라 아동이 고학년이 될수록 학

업스트레스와 부모애착, 공격성은 어떠한 변

화를 보이는지 종단적인 분석을 한다면 이러

한 변인들의 관계를 더욱 폭넓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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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Aggression

-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Attachment to Parents

Chae, Jin-Young

Dep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children's attachment to parent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ggression. The subjects were 2,694 fourth-grade 

children(consisting of 1,435 boys and 1,259 girls) who participated in a Korean Youth Panel 

Survey(KYPS) in 2004.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percentages, Cronbach’s reliability 

coefficient, skewness, kurtosis, and Pearson's correlations using the SPSS 19.0. In addition, Ping(1996)'s 

two-step approach was adopted in order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through AMOS 7.0. The 

principl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aggression reveal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stress, but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attachment to parents. Second, the 

proposed model, as revised,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illustrated the fact that children's attachment to parents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ggres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hildren's secure 

attachment to their parents reduced the negative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on aggression.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academic stress, aggression, attachment to parents,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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